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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숲은 말이 없다. 언제나 행위로 의사 표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둔하여 자연이, 숲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대티골 숲길을 걷다보면 세상사 모든 것이 풀과 나

무, 물소리에 녹아버린다. 물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내 몸과 마음을 씻어낸다. 사소한 욕심까지도 모조리 끄집어내서 물속에 빠뜨린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은 참으로 기분이 좋다. 숲 속으로 나를 던져 넣는 기분,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느낌, 원망과 미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숲길 입구에서 약 70 0 m 정도 올라가면 굵고 큰 금강송이 자리잡고 있다. 몇 대에 걸쳐 자신을 지켜온 소나무, 수탈의 아픔을 안고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가지 사이로

일월산 중턱에 내려앉은 안개구름이 수채화로 다가온다. 이윽고 '영양28 km' 의 녹슬은 푯말이 과거를 회상하며 기울어진 채 서 있다. 수많은 역사의 아픔을 안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대티골 숲길~ 그러나 대티골 사람들은 이 길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헤쳐지길 원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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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길이 끝나고 이어지는 길은 온갖 잡목이 우거진 칠밭길이다. 칠밭길을 따라 일월산 중턱을 가로지르다 보면 신갈나무, 생강나무, 상수리나무, 개옻나무 등이 즐비하고 노루발,

솔나물, 둥글레, 곰취, 매화노루발, 남산제비꽃, 양지꽃, 구절초, 달맞이꽃 등이 지천에 널려있다. 이런 나무와 풀들은 생태학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현재 연구 지역으로 선정되

어 있는 상태. 이 곳은 마을의 소중한 자연 자원으로 앞으로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대상이다.

천천히 자연을 음미하면서 걷는다면 약 3시간 30 분거리 (약7km). 생명의 숲, 대티골 숲길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충분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충전

해 보다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대티골사람들은 느리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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